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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각이란 맛을 내는 물질이 침에 녹아 혀, 구강, 인두 등에 

위치한 미각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일어나는 감각을 말한

다. 미각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감각일 뿐만 아니

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각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퇴화, 갱년기 또는 임신 여성에

서 관찰되는 내분비 변화, 정신적 심리적 요인, 구강 건조증, 상

기도와 인후두의 만성 질환, 저작 운동장애, 타액분비장애, 구

강위생불량, 구강 내 보철물의 부정 교합 등이 있다. 또한 후

각장애, 흡연, 음주, 약물 복용도 미각의 감수성에 영향을 준

다고 알려져 있다.1-9) 

인체의 감각 기능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

타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미각 기능의 평가에 있어서도 성별

과 연령별로 평가 기준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에 대한 보고는 드문 편으로, 그나마 보고마

다 결과가 다양하다.1-6,10-15) 이는 미각역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인자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3,15) 

저자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각역치에 영향을 끼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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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자를 최대한 배제한 후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화학감

각역치 및 전기미각역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대와 50대 이상의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

각과 후각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총 172명 중 

남자가 60명, 여자가 112명이었다. 흡연 여부 및 복용 약물을 

조사하였으며,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네 가지 기본 맛에 

대해 화학미각검사 및 전기미각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는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미각역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흡연

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남자가 39명, 여자가 110명이었

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무슨 약인지를 

조사하였으며, 복용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관

절염, 당뇨, 고지질혈증, 골다공증 치료약의 순이었다. 연령과 

약물복용 여부가 미각역치에 끼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소

수인 남자를 기준으로 연령과 약물복용 여부에 따라 여성을 

매치시켜 1:1로 짝짓기 분석을 하였다. 최종 대상은 남녀 각각 

39명이었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47.46±22.19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47.23±22.15세였다.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지 알기 위해서 20대군과 50대 이상군으로 나누어 층화분

석을 시행하였다. 20대는 남녀 각각 17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남자는 23.71±1.96세, 여자는 23.53±1.81세였으며, 50대는 

남녀 각각 22명으로 평균연령은 남자가 65.82±8.84세, 여자가 

65.55±8.88세였다. 

화학미각검사

검사 1시간 전부터 물을 제외한 음료 및 식사, 흡연을 금하

도록 하였다. 화학미각검사는 단맛(sucrose; 분자량 342.3), 

짠맛(NaCl; 분자량 58.44), 신맛(citric acid; 분자량 210.14), 

그리고 쓴맛(quinine HCl; 분자량 396.91)을 내는 용액을 준

비하여, 각각의 용액에 대해 모두 13단계의 희석 용액을 만

들었으며 각 단계별 희석 배수는 2배로 하였다. 가장 높은 용

도의 용액을 13번, 가장 낮은 농도의 용액을 1번으로 하였으

며, 10번 용액 이상의 농도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비

정상으로 정의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용액의 농

도는 Table 1과 같다. 단계별 용액 5 mL를 5 cc 일회용 주사

기에 넣어 피검자 혀의 표면에 1 mL씩 고르게 뿌린 다음 입

안에 잠깐 머금다가 삼키게 한 후 피검자에게 용액의 맛을 

물어보았다. 시험용액이 증류수와 다르게 어떤 맛의 느낌이 

있는 최저 농도를 감지역치로 하였고, 무슨 맛인지 알아내는 

최저 농도를 인지역치로 하였다. 한 가지 맛 물질에서 다른 맛 

물질로 넘어갈 때 증류수로 입을 헹구게 하였으나, 같은 맛에

서 농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짠맛 검사를 제외하고는 입을 헹

구지 않았다. 

전기미각검사 

전기미각측정기(electrogustometer, Model TR-06, Nagashi-
ma Medical Instrument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고

삭신경이 지배하는 혀의 전방부(혀끝에서 2 cm 떨어진 변연부

위)와 설인두신경이 지배하는 혀의 후방부(잎새유두 근처)의 

양측 대칭되는 네 부위에서 전기미각역치를 측정하였다. 대상

자를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힌 상태로 구강을 물로 1회 헹

군 다음 왼손에 전기미각측정기의 부저를, 오른손에 기기의 

Table 1. The concentration of four basic tastants are shown

Concentration levels  
of taste solution (g/mL)

Sweet Salty Sour Bitter

Sucrose Sodium chloride Citric acid Quinine hydrochloride

01 0.00977 0.00488 0.00049 0.00002

02 0.01953 0.00977 0.00098 0.00005

03 0.03906 0.01953 0.00195 0.00010

04 0.07813 0.03906 0.00391 0.00020

05 0.15625 0.07813 0.00781 0.00039

06 0.31250 0.15625 0.01563 0.00078

07 0.62500 0.31250 0.03125 0.00156

08 1.25000 0.62500 0.06250 0.00313

09 2.50000 1.25000 0.12500 0.00625

10 5.00000 2.50000 0.25000 0.01250

11 10.00000 5.00000 0.50000 0.02500

12 20.00000 10.00000 1.00000 0.05000

13 40.00000 20.00000 2.00000 0.10000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 2014;57(10):692-7

694

음극을 잡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양전극을 측정부위에 위치

시킨 후 기기의 다이얼을 한 단계씩 올리며 피검자로 하여금 

처음 미각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 부저를 누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 회 실시하여 본 실험에 필요한 미각의 

변화에 피검자가 익숙해지도록 한 후 동일한 과정을 5분 간격

으로 3회 실시하여 평균치를 구하여 그 부위에 대한 전기미각

역치로 정하였다.

데이터 분석 

각 연령층별로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는 Student’s t-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IBM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statistics 

19.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단  맛

전체 남성과 여성의 감지역치는 각각 7.23±1.01, 6.97±0.90

이었고, 인지역치는 각각 8.31±0.69, 8.03±0.74로 남녀 간 역

치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모두 남자에서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대군과 50대 이상군을 분리

하여 비교하였을 때 20대에서는 감지역치가 남녀 모두 6.82±

1.01로 동일하였고, 인지역치는 각각 8.18±0.73, 7.94±0.83으

로 남녀가 같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50대 이상에

서는 감지역치가 남녀 각각 7.55±0.91, 7.09±0.81이었고, 인지

역치는 8.41±0.67, 8.09±0.68로 20대보다는 조금 더 큰 차이

로 남자에서 역치가 조금 더 높았지만 이 또한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Fig.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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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x differences in chemical taste thresholds by whole-mouth taste test for four basic qualities. Sweet (A). Salty (B). Sour (C). Bit-
ter (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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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  맛

전체 남성과 여성의 감지역치는 각각 6.05±0.83, 5.62±0.67

이었고, 인지역치는 각각 7.10±1.12, 6.72±1.15로 감지역치와 

인지역치가 모두 남자에서 높았으며, 특히 감지역치는 통계

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13). 20대에서의 감지역치는 남녀 
각각 5.53±0.62, 5.41±0.71이었고, 인지역치는 6.35±0.79, 

6.47±1.07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50대 이상에서는 감

지역치가 남녀 각각 6.45±0.74, 5.77±0.61이었고, 인지역치는 

7.68±0.99, 6.91±1.19로 감지 및 인지역치 모두 남자에서 통계

적으로 의미하게 높았다(p=0.002, p=0.024)(Fig. 1B). 

신  맛

전체 남성과 여성의 감지역치는 각각 6.38±0.99, 6.13±0.95

였고, 인지역치는 각각 7.82±0.88, 7.46±1.12로 남녀 간 역치

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모두 남자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대군과 50대 이상군을 분리하

여 비교하였을 때 20대에서는 감지역치가 남녀 각각 6.00±0.94, 

5.71±0.92였고, 인지역치는 각각 7.88±0.86, 7.35±1.17로 남

성에서 역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50대 이상

에서는 감지역치가 남녀 각각 6.68±0.95, 6.45±0.86이었고, 

인지역치는 7.77±0.92, 7.55±1.10으로 남성에서 높았으나 이 또

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C). 

쓴  맛

전체 남성과 여성의 감지역치는 각각 6.36±1.09, 5.97±1.01

이었고, 인지역치는 각각 7.15±1.20, 6.54±1.23으로 남녀 간 역

치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모두 남자에서 높았으며, 특히 인지

역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9)(Fig. 1D). 
20대에서는 감지역치가 남녀 각각 6.18±1.24, 5.65±0.86이었

고, 인지역치는 각각 7.12±1.41, 6.53±1.33으로 남성에서 역치

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50대 이상에서는 감지

역치가 남녀 각각 6.50±0.96, 6.23±1.07이었고, 인지역치는 

7.18±1.05, 6.55±1.18로 남성에서 높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Fig. 1D). 

전기미각검사 

전체 대상군에서 남성의 전기미각역치가 여성보다 높게 나

타났다. 혀의 부위에 따라 역치를 비교하였을 때 혀의 전방부

보다는 후방부에서 남녀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우후방 

p=0.034, 좌후방 p=0.044)(Fig. 2). 20대군과 50대 이상군을 
분리하여 비교하였을 때 20대는 남녀가 차이가 크지 않았으

나 50대 이상군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기미각역치가 높

았으며, 특히 혀의 후방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후방 p=0.015, 좌후방 p=0.013)(Fig. 2). 

고      찰

미각역치검사는 자극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미각검사

법과 전기미각검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학미각검사는 맛을 

내는 물질을 용액으로 만들어 혀에 자극을 가해서 맛을 느끼

Fig. 2. Sex differences in electrical taste thresholds for different sites in oral cavit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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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기본 맛에 대한 미각 기

능을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용액을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이

다. 미각감지역치검사(taste detection threshold test), 미각인지

역치검사(taste recognition threshold test), 초역치검사(supra-
threshold test)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각감지역치검사는 피

검자가 맹물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최소자

극의 크기를 검사하는 것이며, 미각인지역치검사는 어떤 종류

의 맛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최소자극의 크기를 검사하는 것

이고, 초역치검사는 역치 이상의 자극에 대해서 느끼는 맛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2,3) 전기미각검사법은 1950년대에 개

발된 전기미각측정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맛의 종류에 대한 

구분과 맛에 대한 강도의 측정이 불분명하나, 부위별로 미각

역치를 측정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고 검사시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이다.3)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지만 

아직 기전은 불명확한 상태이며, 성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도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Verma 등10)은 짠맛의 강도가 각기 

다른 팝콘을 주고 선호하는 팝콘을 고르게 하였을 때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짠맛의 팝

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아

마도 성호르몬의 특징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에서 짠맛에 대한 선호도는 신체 내에서 분비되는 호르

몬이 증가하거나11) 외부에서 투여된 호르몬 수치가 증가할 때

인 배란기 근처에 증가하였다고 하였다.12) 그러나 남성에서 더 

짠맛을 선호한다는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으며, 그들

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남자에서 높고, 몸집이 더 커서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3) Curtis 

등14)은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난소를 제거한 

암컷 쥐에서 외부에서 생리주기와 비슷한 스케줄로 에스트

로겐을 공급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수컷에 비해 난소를 제

거한 암컷은 에스트로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더 높은 농도

의 소금물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이는 암컷이 농축된 소금물

에 대해 덜 예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설탕물을 빠는 

횟수에서도 성별 차가 있었으며, 난소를 제거한 암컷에서 수

컷보다 저농도의 설탕물을 덜 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컷이 저농도 설탕물에 덜 예민한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

들로 미루어볼 때 미각 반응의 성별 차이는 확실히 있으며, 이

러한 차이가 적어도 일부에서는 섭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

인다. 

Park 등3)은 성별과 연령 증가에 따른 전기미각역치의 변화

를 조사하였는데, 10대군, 20~39세군, 40~59세군, 60세 이상

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20~39세군에서는 혀끝, 혀측면, 

혀후방부 및 연구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역치가 높았고, 다른 

군에서는 남녀 간 역치의 차이가 없었다. 또 남성과 여성 모두

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구강의 전체 부위에서 전기미각역

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졌고, 변화 정도가 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많아 미각기능의 감퇴가 구강내의 모든 부위에서 비

교적 균등하게 일어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혀전방부는 남녀 간 역치 차이가 거의 없었던 데 반해, 

혀후방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치

가 높았다. 연령대를 나누어서 층화 분석해 보았을 때 20대군

에서는 남녀 간 역치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50대 이상군에

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혀후방부의 역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Fig. 2). 이는 노화에 의한 미각 기능의 감퇴가 여성

보다는 남성에서, 혀전방부보다는 후방부에서 더 현저하게 나

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Park 등3)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또

한 Park 등3)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미각역치의 증가 양상이 

남녀별로 다소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10대에서 60세 이상의 연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미

각역치의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여자에 있어서는 40대 이

하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

다가 40대 이후에 갑자기 변화의 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남녀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의 폐경에 따른 호르몬 영향 또는 구강

의 청결상태 불량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모두 폐경 상태였으나 20대 여성

과 거의 비슷한 역치를 보여서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미각역치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다른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군의 나이를 나누는 기준

이 본 연구와 달랐고, Park 등3)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여

성에서 흡연자의 비율(14%)이 40세 이하 여성의 흡연자 비율

(2%)보다 훨씬 높았으나 이에 대한 보정이 없었으며, 고령일

수록 많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등이 원인

으로 생각된다. 

Hong 등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Phenylthiocarbamide 

미맹 여부와 미각역치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미맹인에서 

다섯 가지 기본 맛에 대한 역치가 미각인보다 더 높았으며, 여

성이 남성보다 감지 및 인지 역치가 더 낮았으나 단맛에 대한 

인지역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

서는 20대군에서 단맛의 인지역치를 포함한 네 가지 기본 

맛에 대한 감지 및 인지 역치는 모두 남녀 간 같거나 비슷하

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맛은 없었다. Glan-
ville 등1)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각이 더 예민하며, 남녀 모두에

서 16~20세가 될 때까지는 미각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 후

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한국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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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연령별로 미각역치의 변화를 관찰

한 결과,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의 네 가지 기본 맛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치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짠맛

에 대한 역치의 증가가 가장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7) 

본 연구에서도 동일 성별에서 20대군이 50대 이상군보다 미

각이 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와 40대를 포함하지 

않아 연령 변화에 따른 미각 변화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관찰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처럼 앞선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를 분

석함에 있어 결과가 다양하게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미각역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고

들의 상당 부분은 연령 인자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였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층과 50대 이상 노령

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연구가 되고자 노력하

였다. 그 결과 청년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반해 

노령 층에서는 남자에서 미각역치가 대체로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각역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인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흡연자를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남녀 간 짝짓기 분석

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에 관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화학미각검사에서 전체 연령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감지 및 

인지 역치가 높아 여성이 미각이 더 예민함을 알 수 있었고, 특

히 짠맛의 감지역치 및 쓴맛의 인지역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여자가 더 낮았다. 연령대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는 20대 연령층은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50대 이상에

서는 남자의 역치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짠맛의 감지 및 인

지 역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전기미각검사에서는 혀의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역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 층화분석을 해 보았을 때 20대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다가 50대 이후에 남성의 역치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기에는 남녀 간의 미각역

치의 차이가 거의 없다가 남성에서 나이가 듦에 따라 미각역

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혀 후방부 기능이 

감소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향후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

이와 연령, 흡연, 음주, 약물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으로 컨트롤이 잘된 연구

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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